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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

보 도 자 료

보도 일시
2023. 3. 16.(목) 

배포 일시 2023. 3. 16.(목) 16:00
배포 시

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책임자 과  장 박경희 (044-201-2071)

검역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명 (044-201-2075)

칠레 가금농장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(HPAI)

발생에 따른 칠레산 가금육 수입금지  

 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, 이하 ’농식품부‘)는, 칠레 정부가 육계사육 

농장*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5N1형 HPAI)가 발생한 사실을 세계

동물보건기구(WOAH)에 긴급 통보(3.16)함에 따라 HPAI의 국내 유입 

방지를 위해 칠레산 가금육의 수입을 3월 16일(목)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.

    * 칠레 남부지역 오이긴스에 소재한 육계사육 농장(1개소)이며, 현재 칠레 정부에서 

살처분·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중(칠레는 ’02년 사육 가금 HPAI 발생 이후 첫 발생)

   이번 조치는「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」 제10조에 

따라 칠레에서 HPAI가 발생하여 수입이 허용되었던 칠레산 가금육에 대하여 

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.

   한편, 우리나라는 가금육을 주로 브라질·미국·태국 등에서 수입하고 

있으며, 칠레산 가금육 수입실적*은 미미하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

것으로 보고 있다.

    * ‘22년 전체 가금육 수입량(약19만톤) 중 약48톤(0.01% 이하) / ’23년 수입실적 없음

   농식품부는 국내 가축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가축질병 

발생상황 모니터링과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

밝히면서, 최근 유럽·남미 등 전 세계에서 HPAI가 발생 중*인 만큼, 해외 

여행객에게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

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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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* 발생국 여행 축산관계자 신고-소독, 공항만 불법축산물 반입여부 검색 등 실시

   ** 해외 HPAI 발생현황(‘22.10월∼’23.3월) : 61개국에서 HPAI 2,861건(사육농장 

1,002건, 야생조류1,859건) 발생

     

http://www.korea.kr

